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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 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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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메타분석을 하였다. 

생태학적 접근으로 관련변인을 범주화한 후 개인적 변인, 미시체계 및 외체계 변인 각각의 효과크기

를 산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국내외에서 발표된 105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56개 변인, 732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각 변인을 체계별로 분류한 결과 개인적 변인(30개), 미시체계 변인(23개), 

외체계 변인(3개)으로 구분되었고 중간체계 및 거시체계 변인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개인적 변인 중 

사회지배지향성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다. 개인적 변인 중 큰 효과크기의 변인은 없었으나 공감과 배

려, 집단 간 불안, 위협인식, 편견, 자아존중감, 자민족중심주의 등이 중간 효과크기로 나타났고 학업

성취 등은 작은 효과크기였다. 미시체계 변인에서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도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고,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교육은 큰 효과크기였다. 부모의 편견, 학급의 다문화 통합적 분

위기, 또래관계, 부모의 양육 등은 중간 효과크기였고 교내/급내 이주민 학생 수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작은 효과크기였다. 외체계 변인에서는 다문화 미디어 경험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다. 다문화 

미디어 경험과 지역사회인식은 중간 효과크기였고 지역사회 내 이주민 수는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결과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이해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향상하는 개입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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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10여 년간 급격한 이주민의 증가로 많은 국가가 다문화 사회로 변하였다

(UN, 2017). 한국 역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명(전체 인구의 약 4%)을 넘

어서면서(법무부, 2018)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단순한 인구수의 증가나 인구 구성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김진희, 

2014). 인구학적 다양성이 각기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관한 자연스러운 존중으

로 이어지지 않기에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기존 사회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박은아, 이은주, 2018; 정이화, 박선미, 2014). 

따라서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과 공존하려는 개인의 태도 변화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다문

화 태도(multicultural attitude)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1) 

다문화 태도란 다문화 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김경근, 이기혜, 2016)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지지하며(Stupar, van de Vijver, Te Lindert & Fontaine, 

2014) 민족적․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존중심을 나타내는 태도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Breugelmans & van De Vijver, 2004)

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고방식과 행

동의 차이에 성숙하게 대처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현재 아동과 청소년이 다문화 사회를 직접 경험하는 세대이자 앞으로 더 복잡한 

다문화 사회를 겪을 세대라는 점(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6)은 이들의 다문화 

태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인지적으로 

성숙하고 도덕성이 발달하며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로(van Zalk & Kerr, 2014) 이 

1) 국내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지향성, 다문화적 태도, 다문화 태도 등의 용어가 혼용

된다. 김경근과 이기혜(2016)는 주로 한국에서 연구되는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용어보다 ‘다문화

적 태도’를 사용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다름에 대한 수용이 곧 다문화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

기 때문이다. 민족적․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는 것에 더해 존중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타내야 할 태도이므로 이를 ‘다문화 태도(multicultural 

attitude)’라 지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강혜

정, 임은미, 2012; Berry, 2006; Munroe & Pearson, 2006; van Geel & Vedder, 2011)를 기초로 

‘다문화 태도’라는 용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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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형성된 태도가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Nesdale & Flesser, 2001).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이 다문화 사회의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

은 추후 다문화 사회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므로, 이들의 다문화 

태도에 관심을 두고 이를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체계

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를 고찰해 어떤 요인이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더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때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만들 

수 있으므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종합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하여 연구된 변인을 살펴보면 개

인의 공감(이정아, 이윤정, 2016; Stasiuk & Bilewicz, 2013), 자아존중감(Benbow 

& Rutland, 2017), 생활만족도(Inguglia & Mussoa, 2015) 등은 다문화 태도를 향상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공격성(Piumatti & Mosso, 2017), 위협인식(Ljujic, Vedder, 

Dekker & Geel, 2013), 편견(심미영, 이온유, 2017) 등은 다문화 태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주로 개인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형

성되므로(한윤선, 김부경, 전수아, 2014) 개인 내적 요인만으로 이를 설명하는 데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Bronfenbrenner(1994)의 인간발달생태학 이론에 배경을 둔 생태학적 접근은 인간은 

환경의 일부이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고 본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태

도와 행동을 개인적 특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

한다(Bronfenbrenner, 1994).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학적 접근은 아동과 청소년의 다

문화 태도를 이해하는 적절한 관점이 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역시 

개인의 사회인지적 특성(Levy & Dweck, 1999)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경

험, 거주하는 지역이나 국가의 특징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McKown, 2005). 실제로 

부모의 다문화 태도(Jugert, Eckstein, Beelmann & Noack, 2016), 또래관계(van Zalk, 

Kerr, van Zalk & Stattin, 2013), 갈등적 학교 분위기(Dejaeghere, Hooghe & Claes, 

2012), 미디어의 이민자에 대한 묘사(Tukachinsky, Mastro & Yarchi, 2015), 지역사회 

내 이주민의 수(한윤선 등, 2014), 국가의 이민자 정책(Barber, Fennelly & Torney- 

Purta, 2013) 등이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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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연구는 생태학적 접근에서 제시하는 여러 환경체계의 특정 변인의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변인 중 어떠한 변인이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

화 태도와 더 관련이 있는지 상대적 비교를 통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동일한 변인에 관해 서로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연구결과에 관한 명확

한 이해를 얻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일례로 많은 연구에서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은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민족정체성은 혈통이나 민족을 기초로 국가구성원

으로서 소속감과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백승대, 안태준, 2013). 민족정체

성과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민족정체성이 강

할수록 다문화 태도가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가 하면(김경근, 이기혜, 

2016; Vezzali, Capozza, Stathi & Giovannini, 2012)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다문화 

태도가 향상된다는 상반된 연구도 있다(Schwarzenthal, Juang, Schachner, van de 

Vijver & Handrick, 2017).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다문화 태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설은정, 정옥분, 2012)와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유안나, 김순규, 이주재, 

2018)가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비 일관된 연구결과는 각 변인의 효과에 관한 해석을 

어렵게 하고 연구결과에 관한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해 비교적 많은 

결과가 제시되었으나 일부 변인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

하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향상할 수 있는 

일관된 개입방안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에 관한 종합적인 이

해를 도출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아

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하여 연구된 변인을 생태학적 접근을 적용해 메타

분석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같은 주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수학적

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재분석하는 종합 분석방법이다(김계수, 2015; 황성동, 

2014). 메타분석은 누적된 연구결과에 관한 종합적인 양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선행연

구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고 연구주제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이러한 메타분석의 장점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연구된 아

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을 메타분석으로 확인하여 통합된 이해를 이끌어 

내고 각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객관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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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개인적 변

인과 환경적 변인이 연구되었다. 생태학적 접근은 인간과 환경의 관련성에 관한 복잡

한 쟁점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조망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으므로(윤종희, 2001) 지금

까지 보고된 다양한 연구를 포괄하여 분석하는 사후적 성격(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의 메타분석에 적절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또한 다

문화 태도를 생태학적 접근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 선행연구(McKown, 2005)는 

본 연구의 분석적 관점을 뒷받침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접근에 기초하

여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변인을 개인적 특성과 경험에 해당하는 

‘개인적 변인’, 가정, 또래, 학교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해당하는 ‘미시체

계 변인’, 그리고 지역사회, 미디어처럼 더 넓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의미

하는 ‘외체계 변인’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각 체계 내 개별변

인이 다문화 태도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그 효과크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학적 접근에 따라 국내외에서 연구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을 범

주화하고, 메타분석으로 체계 내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여 다문화 태도와 관

련이 높은 변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향상

하기 위해 먼저 개입해야 할 변인이 무엇인지 변별하여 개입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실증적 근거가 마련되고 다문화 태도에 관한 발전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개인적 변인, 미시체계 및 외체

계 변인 내 개별변인 각각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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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국내외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에 관한 양적연구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를 선정하고자 다음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표본의 연령이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인 양적연구

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6-7세가 되면 평등을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며 인종 차별이 부적절함을 알게 되므로 외현적인 다문화 태도의 측정

이 가능해진다(Hailey & Olson, 2013). 만 18세 이후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대학 입

학, 군 복무, 취업 등 삶의 전환기를 겪게 되므로(Raabe & Beelmann, 2011) 연령의 

상한선은 만 18세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Berk, 2013)를 기준으로 만 6-11세를 아동, 

만 12-18세를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한국 연구의 경우 연령보다는 학년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 초등학생은 아동으로,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문헌고찰 및 질

적연구,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연구, 척도개발 연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양적

연구의 경우에도 효과크기를 계수할 수 있는 통계치(예: r값, t값 등)가 제시된 연구만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주제로 2005년 이후 출판된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 세계 연간 이주민 수는 1990년에서 2005년까지 

2500만 명이었으나 2005년에서 2017년에는 2배 이상인 5600만 명이 이주한 것으로 

보고된다(UN, 2017). 또한 한국에서는 2005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 및 국제결혼가정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2006년 정부가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을 선

언한 후 각종 정책이 도입되었으며(윤상우, 김상돈, 2010) 관련 연구 역시 증가하였

다. 이상을 고려하여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세계적인 현상이 되면서 학문적․정책

적 관심이 증가한 2005년 이후 국내외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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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1) 핵심용어 선정

Cooper(2017)는 분야별로 일관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나의 

핵심용어(key word)만을 사용하기보다 관련된 용어들을 폭넓게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할 때 관련연구를 누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도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빈번하게 사용되는 핵심용어

(key word)와 복합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의 핵심용어를 사용해 검색하였다.

Ÿ 한국 연구: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지향성, 다문화적 태도, 다문화 태도

Ÿ 한국 외 연구: multicultural attitude, interethnic attitude, intercultural attitude, 

attitude towards multiculturalism, ethnic & intergroup attitude, tolerance 

towards immigrants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내용을 연구자와 아동학 박사 

1명이 검토하였고 아동학 전공 교수 1명이 이를 최종적으로 검수하였다. 이상으로 과

정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다문화 태도와 일치하는 개념을 다룬 연구를 수집하였다. 

2) 사용 데이터 베이스 및 검색전략

해당 주제의 학술지 논문과 박사학위논문, 단행본 자료를 검색하였다2). 한국 문헌

은 한국학술정보원(R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데이터베이스(KISS), 국회전자도

서관(NADL), DBpia를 사용하였다. 한국 외 문헌은 Academic Search Complete(ASC), 

PsycARTICLES, ProQuest Central, Science Direct, Wiley Online Library, PDU 해외학

위논문 서비스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베이스로 자료를 수집한 후 Google scholar 사

이트에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 연구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태도 관련 메타

분석 논문의 참고문헌을 사용하여 논문을 직접 검색하고 연구를 추가하였다. 

2) 메타분석에서는 다양한 연구물을 포괄해야 하나 동시에 연구의 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Cooper, 

2017).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연구를 선정하기 위해 학술지 출판 논문, 박사학위논

문, 단행본 자료로 연구물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

- 102 -

3) 자료수집 기간 및 언어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6월에서 2018년 10월이고 영어와 한국어로 출판된 연구만

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분석대상 변인 및 기타

최소 2편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진 변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동일 저자가 중복

하여 발표한 논문(예: 학위논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더 자세한 통계치가 

제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여러 연구가 보고된 경우 

연구변인의 수가 가장 많거나 표본 수가 가장 많은 연구를 포함하였다. 이는 같은 자

료를 사용한 여러 편의 연구를 메타분석하면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Shin, 2009).

5) 선정과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 선정과정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학술 데이터 베이스

(DB) 1차 검색결과 4,145편의 연구를 확인하였다. 이 중 주제어와 제목, 초록을 검토

하여 아동과 청소년 대상 연구 476편을 추출하였다. 이 후 Google Scholar를 이용하여 

2차 검색을 실시하여 40편의 연구를 추가하였고, 기존 메타분석 연구의 참고문헌을 

사용해 수기검색으로 6편의 연구를 확보하였다. 2차 검색결과 46편의 연구가 추가되

었다. 본 연구에서 최종 확인된 연구는 총 522편이었다. 최종 확인된 연구를 검토한 

후 상관계수가 보고되지 않은 연구는 원저자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522편의 연구 중 연구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연구 195

편, 효과크기의 통계적 변환이 어려운 질적연구와 문헌고찰 35편은 제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21편, 척도 개발연구 9편,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없는 실험연구 

52편, 상관계수가 없거나 변환이 불가한 조사연구 92편, 게재 철회된 연구 1편, 메타

분석 연구 2편 역시 제외하였다. 같은 패널 데이터를 사용한 10편의 연구를 제외하여 

총 417편의 연구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12개 국가에서 이루어진 105편의 연구를 최

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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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된 연구 (N=105)

∙ 다음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
- 한국 연구: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지향성, 다문화적 태도, 다문화 태도
- 한국 외 연구: multicultural attitude, interethnic attitude, intercultural attitude,
multiculturalism, attitude towards multiculturalism, ethnic & intergroup attitude,
tolerance towards immigrants

∙ 2차 검색을 통한 연구 추가 (N=46)
(Google Scholar 검색 N=40, 참고문헌 수기검색 N=6)

∙ 총 확인된 연구 (N=522)

문

헌

탐

색

∙ 연구주제와 관련 없는 연구 (N=195)
∙ 효과크기의 통계적 변환이 어려운 질적연구, 문헌고찰 (N=35)
∙ 프로그램 개발연구 (N=21)
∙ 척도 개발연구 (N=9)
∙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없는 실험연구 (N=52)
∙ 상관계수가 없거나 변환이 불가한 조사연구 (N=92)
∙ 게재 철회된 연구 (N=1)
∙ 메타분석 연구 (N=2)
∙ 같은 패널데이터 사용 연구 (N=10)

제

외

기

준



∙ 최종 제외된 연구 (N=417)

∙ 1차 학술 DB 검색 결과 (N=4,145) (한국 N=762, 한국 외 N=3,383)
↓

∙ 주제어, 제목, 초록을 검토하여 아동과 청소년 대상 연구 추출 (N=476)
↓

↓

↓

↓



그림 1. 분석대상 연구의 선정과정 

3. 자료처리

1) 자료의 코딩

본 연구에서는 상기 과정에 따라 수집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코딩하였다. 먼저 일

련번호, 저자명, 발행연도, 표본의 연령, 표본 수, 표집국가, 측정연도, 관련변인 명, 

3) 본 연구에서 메타분석한 논문의 목록은 전란영(2019)의 ‘생태학적 접근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메타분석’ 논문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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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치, 측정도구 등을 양식에 따라 코딩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

변인은 그 내용에 따라 개인적 변인, 미시체계, 외체계 변인으로 분류하였는데 연구자

와 아동학 전공 교수 1명이 이를 분류하였다. 이상의 분류 결과를 아동학 전공 교수 

3인이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

2) 신뢰도

자료 코딩 과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와 아동학 석사 1명이 개별적으

로 코딩을 실시하였다. 코딩 결과의 평정자 간 일치도를 알아보고자 Cohen의 Kappa 

계수를 산출한 결과 그 값은 .94였다. 본 연구에서 평정자 간 일치도는 양호한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일치되지 않는 코딩항목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하여 코딩 내용을 조

정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Microsoft Excel 2010으로 자료를 코딩하였고 SPSS 18.0 프로그램으로 

연구특성(출판형태 등)을 빈도분석 하였다. CMA 3(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3) 프로그램으로 출판편향 검증, 효과크기 분석, 하위집단분석(subgroup 

analysis)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효과크기의 산출

효과크기(effect size)는 메타분석에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량

적(quantitative) 지수로 각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관계의 크기 혹은 강도를 의미한

다. 효과크기를 구하는 것은 메타분석한 결과를 쉽게 해석하고 비교하며 통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값으로 요약하는 것이다(강현, 2015).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

화 태도와 관련된 변인의 효과크기를 알아보려 하므로 연속형 변인 간 관계를 측정하

는 상관계수에 기초한 효과크기 r 값을 사용하였다. 메타분석에서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 각 연구의 효과크기를 계산하고 이 효과크기를 종합한다. 각 연구의 효과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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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연구에서 보고된 r 값과 표본크기로 계산된다(Borenstein et al., 2009). 본 연구

에서는 CMA 3 프로그램을 사용해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를 계산하고 변인별 평균 효

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만약 r 값을 보고하지 않았으나 변환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통

계치(d 값, t 값, F 값)가 제시된 경우 r 값으로 변환한 후 분석하였다. 상관계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 )이나 이를 효과크기로 사용

할 경우 분산의 분포가 상관계수 값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상관계수 값이 1에 가까울

수록 효과크기 분산이 작아져 편포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황성동, 2014).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해 메타분석 시 정규분포 하는 분산 값을 갖도록 Fisher’s Z 로 표준화

하여 효과크기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r 값을 Fisher’s Z로 변환한 후 이를 

병합하여 평균값( Zr )을 구한 후, 다시 원래 r 값으로 변환하여 최종 효과크기의 통합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상관계수를 Fisher’s Z 로 전환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ln  

 
.

다음으로 Z 의 분산과 표준오차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n: 연구의 표본 수),    .

이후 최종 보고를 위해 원래의 상관계수( r )값으로 변환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Borenstein et al., 2009).

 
 

  
.

2) 효과크기의 해석

상관계수 효과크기 해석기준에 의하면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크기, .30은 중간 

효과크기, .50 이상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된다(Cohen, 1988). 효과크기의 유의확률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에서 0의 포함 여부로 확인하였는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유의확률 값이 .05보다 작음을 의미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효과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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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모형 선택 및 이질성 검증

메타분석의 분석모형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으로 구분된다. 고정효과모형은 모든 연구의 모집단은 같다고 가정하고 

같은 모집단의 효과를 추정한다. 반면 무선효과모형은 연구별로 연구대상의 특성이 

다르므로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이질적인 모집단의 평균 

효과크기를 추정한다(Borenstein et al., 2009). 메타분석에서는 모집단이 동질하다고 

가정하는지,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효과크기 계산 모형을 선택한다. 본 연

구에서는 분석대상 연구가 여러 국가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연구대상에 이질성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하나의 실제 효과크기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연구 간의 

이질성을 가정하는 무선효과모형을 적용해 메타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각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크기의 분포 정도와 연구 간 효과크기가 일관되지 않은 정도인 효과크기

의 이질성(heterogeneity)(황성동, 2014)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 2 통계치를 

사용하였다. I 2 통계치는 총 분산에 대한 실제비율을 의미하며 I 2 통계치가 75% 이

상이고 동질성 검증의 유의확률이 .10보다 작은 경우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상당하다

고 판단한다(황성동, 2014). 

4) 하위집단분석(subgroup analysis)

하위집단분석으로 효과크기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종류

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알아보고 체계 내 변인의 효과크기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위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5) 출판편향 검증

메타분석에서는 분석대상 연구의 결과가 실제 연구된 모든 연구의 결과를 대표하지 

못하는 오류인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을 고려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가 더 많이 출판되고 유의하지 않은 연구결과는 출판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Borenstein et al., 2009). 따라서 메타분석 결과가 기존 연구결과를 대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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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Funnel plot의 대칭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고 Egger의 회귀분석(Egger’s regression test)으로 Funnel plot의 비대칭성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분석대상 연구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 연구의 105편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출판유형은 학술지 96편

(91.43%), 박사학위논문 6편(5.71%), 단행본의 장(chapter)이 3편(2.86%)이었다. 출판 

국가는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가 48편(45.71%), 한국 외 국가에서 발표된 연구가 57편

(54.29%)이었다. 

한 연구에 2개 이상의 연구나 국가, 연구대상이 포함된 경우 개별 연구로 간주하여 

빈도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균 표본 수는 957명이었고 표본 수가 100명 이하인 연구

가 4편(3.74%), 101명에서 500명 규모의 연구가 51편(47.66%)으로 가장 많았다. 

501-1000명인 연구 26편(24.30%), 1001-2000명인 연구는 12편(11.21%), 2,001명 이상

의 연구는 14편(13.09%)이었다. 횡단연구는 94편(89.52%), 종단연구는 11편(10.48%)

이었다. 다음으로 자료의 종류를 살펴보면 1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87편(82.86%), 

2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18편(17.14%)이었다. 2차 자료 연구 중 국내 패널 데이터

를 활용한 논문은 11편이었다. 

출판연도를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11편(10.48%), 2010년에서 2014년까

지 46편(43.81%),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8편(45.71%)으로 최근 10여 년간 수행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집 국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표집

된 연구가 48편(44.86%)으로 가장 많았고, 네덜란드에서 표집된 연구가 14편(13.08%), 

독일에서 표집된 연구가 10편(9.35%), 미국에서 표집된 연구가 9편(8.41%), 핀란드에서 

표집된 연구가 6편(5.61%), 영국에서 표집된 연구가 5편(4.67%), 스웨덴에서 표집된 

연구가 5편(4.67%), 세르비아에서 표집된 연구가 2편(1.87%),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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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표집된 연구와 스페인, 아일랜드, 폴란드에서 표집된 연구가 각각 1편(.93%)씩 

총 4편이었다. 분석대상 연구의 표본의 연령을 살펴보면, 표본이 아동(만 6∼11세)인 

연구가 28편(27.36%), 청소년(만 12∼18세)인 연구가 68편(63.21%)이었고, 아동과 청

소년을 함께 연구한 경우가 10편(9.43%)이었다.

1) 출판편향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을 메타분석 한 결과에 출판편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unnel plo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Funnel plot of Standard error by Fisher's Z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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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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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 메타분석 결과의 출판편향 

그림 2에 제시한 Funnel plot의 X축은 효과크기, Y축은 표준오차이다. Funnel plot

은 출판편향이 없으면 좌우 대칭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Funnel plot을 살펴보면 

연구의 분포는 대칭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칭 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

기 위해 Egger’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가설은 회귀식의 초깃값(intercept)은 우연에 

의한 결과로 출판편향이 있다는 것이다(Egger, Smith, Schneider & Minder, 1997). 

본 연구에서 회귀식의 초깃값(intercept)은 -.198이었고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703)4). 따라서 본 연구의 출판편향의 가능성에 관한 영가

설을 채택할 수 없으므로 출판편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이하 본문 및 표에서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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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종류에 따른 연구결과의 차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105편의 연구에 18편의 2차 자료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

의 종류에 따라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위집단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1차 자료의 효과크기는 .090이었고, 2차 자료의 효과크기는 .123이었다. 

통계적으로 자료의 종류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Qbetween = 

3.228, n.s).

2.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 메타분석

1) 개인적 변인, 미시체계 및 외체계 변인의 효과크기 분석

105편의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

과 총 56개 변인, 732개의 효과크기가 산출되었다. 각 변인을 체계별로 분류한 결과 

개인적 변인(30개), 미시체계 변인(23개), 외체계 변인(3개)으로 구분되었고 중간체계 

및 거시체계 변인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분석 결과에 나타난 정적 효과크기 변인은 

관련변인의 값이 증가할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수준을 높이는 변인을, 부

적 효과크기 변인은 관련변인의 값이 증가할수록 다문화 태도 수준을 낮추는 변인을 

의미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개인적 변인, 미시체계 및 외체계 

변인의 효과크기 분석 시 효과크기의 절댓값을 기준으로 효과크기를 비교하였고 

Cohen(1988)의 효과크기 기준에 따라 효과크기를 해석하였으며5)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1) 개인적 변인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개인적 변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적 변인에 속하는 변인의 효과크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5) 본 연구에서는 Cohen(1988)의 해석기준을 기초로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크기, .10

에서 .50사이의 효과크기를 중간 효과크기, .50이상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하여 제시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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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있었다(Qbetween =1125.969, p<.001).

개별 변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500 이상의 큰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은 없었다. 

변인 k ESr 95% CI   df Q between

사회지배 지향성  3 -.497 -.548 ∼ -.444 00.000  2 

1125.969***

공감과 배려 12 -.410 -.329 ∼ -.489 85.252 11 

집단 간 불안 25 -.393 -.471 ∼ -.310 92.878 24 

위협인식 19 -.367 -.456 ∼ -.270 96.616 18 

편견 27 -.340 -.405 ∼ -.270 96.722 27 

자아탄력성  3 -.298 -.243 ∼ -.351 82.082  2 

시민의식 17 -.297 -.217 ∼ -.374 98.083 16

내재적 가치  9 -.276 -.172 ∼ -.374 94.138  8 

자아정체성  2 -.271 -.108 ∼ -.420 97.706  1 

생활만족도 12 -.249 -.204 ∼ -.292 80.719 11

외집단과 유사성 인식  3 -.249 -.175 ∼ -.319 17.961  2

자아존중감 24 -.231 -.193 ∼ -.269 83.593 23 

공격성  4 -.228 -.375 ∼ -.069 84.623  3 

자민족중심주의 12 -.208 -.298 ∼ -.116 94.850 11 

분리배제주의  9 -.207 -.274 ∼ -.138 73.801  8 

이중문화 효능감 20 -.205  -.115 ∼ -.291  92.917 19  

대인관계능력  5 -.205 -.116 ∼ -.291 67.879  4 

해외여행 경험  6 -.196 -.004 ∼ -.375 97.209  5 

다수문화 동화주의 12 -.180 -.360 ∼ -.013 98.289 11 

다수문화 정체성a  7 -.176 -.041 ∼ -.306 77.206  6

사회적 정체성  5 -.155 -.114 ∼ -.196 00.000  4 

높은 학업성취 13 -.083 -.024 ∼ -.141 87.151 12 

체험활동  4 -.079 -.023 ∼ -.135 85.838  3 

표 1 

개인적 변인 효과크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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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에서 .500 사이의 중간 효과크기의 변인을 효과크기 순으로 살펴보면 사회지배

지향성(ESr = -.497)과 공감과 배려(ESr =.410)의 효과크기가 상대적으로 컸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였다. 사회지배지향성이란 불평등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여 지배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황세영, 강정

석, 강혜자, 2017). 이러한 경향이 높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의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공감과 배려는 정적 효과크기로 공감과 배려를 잘 할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집단 간 

불안(ESr = -.393), 위협인식(ESr = -.367), 편견(ESr = -.340) 순이었다. 이는 자신과 민족

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에 불안을 느끼거나 이주민의 존재를 위협

으로 인식하며 편견을 가질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의 수준이 낮아짐을 의

미한다. 계속 효과크기순으로 살펴보면 자아탄력성(ESr =.298), 시민의식(ESr =.297), 내

재적 가치(ESr =.276), 자아정체성(ESr =.271), 생활만족도(ESr =.249), 외집단과 유사성 

인식(ESr =.249), 자아존중감(ESr =.231), 공격성(ESr = -.228), 자민족중심주의(ESr = -.208), 

분리배제주의(ESr = -.207), 이중문화 효능감(ESr =.205), 대인관계능력(ESr =.205), 해외

여행 경험(ESr =.196), 다수문화 동화주의(ESr = -.180), 이주민 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다수문화 정체성(ESr =.176), 사회적 정체성(ESr =.155) 순이었다. 이 중 다수문화 동화

주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00 이하의 작은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을 살펴보면 높은 학업성취(ESr = .083), 체험

활동(ESr =.079), 좋은 건강상태(ESr =.077), 거주기간(ESr =.070), 성별(ESr =.064), 우울 등 

변인 k ESr 95% CI   df Q between

좋은 건강상태  3 -.077  -.036 ∼ -.117  62.068  2  

거주기간a  2 -.070 -.042 ∼ -.180 00.000  1

성별 37 -.064 -.018 ∼ -.109 90.663 36 

심리적 문제  7 -.060 -.093 ∼ -.026 51.699  6 

시민정체성  7 -.041 -.006 ∼ -.088 61.698  6 

민족정체성 77 -.032 -.023 ∼ -.087 96.181 76 

연령 31 -.007 -.022 ∼ -.037 69.996 30  

a 이주민 가정 아동과 청소년만 응답한 변인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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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문제(ESr = -.060) 순이었다. 성별은 여성이면 다문화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주민 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이주 후 거주기간이 길수록 다문화 태도의 수

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정체성(ESr =.041), 민족정체성(ESr =.032), 연령(ESr =.007)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결과였다. 

(2) 미시체계 변인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미시체계 변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미시체계 변인에 속하는 변인의 효과크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between = 924.723, p<.001). 

개별 변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500 이상의 큰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은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도(ESr =.591), 다문화 교육(ESr =.533)이었다.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

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중요 타인인 부모와 또래의 다문화 태도가 모두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수준이 높아졌다. 다음으로 다문화 교육의 횟수가 많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k ESr 95% CI   df Qbetween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도  5 -.591 -.418 ∼ -.722 91.342  4

924.724***

다문화 교육  5 -.533 -.249 ∼ -.732 98.814  4 

접촉의 질 14 -.430 -.340 ∼ -.513 86.158 13

또래의 다문화 태도 13 -.411 -.277 ∼ -.529 95.232 12 

부모의 편견  4 -.331 -.365 ∼ -.295 10.670  3 

부모의 다문화 태도 15 -.301 -.196 ∼ -.399 97.994 14 

긍정적 교사관계  7 -.300 -.249 ∼ -.348 83.974  6 

학급의 다문화 통합적 분위기 23 -.282 -.230 ∼ -.333 95.046 22 

학교생활적응 10 -.248 -.197 ∼ -.297 88.299  9 

표 2 

미시체계 변인 효과크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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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에서 .500 사이의 중간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접촉의 질(ESr =.430), 또래의 다

문화 태도(ESr =.411) 순이었고 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접촉의 질의 

경우 자신과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긍정적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의 수준이 높아졌다. 또래의 다문화 태도 수준만을 측정한 경우

에도 또래의 다문화 태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의 수준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편견(ESr = -.331), 부모의 다문화 태

도(ESr =.301), 긍정적 교사관계(ESr =.300), 학급의 다문화 통합적 분위기(ESr =.282), 

학교생활적응(ESr =.248), 접촉의 양(ESr =.233), 긍정적 또래관계(ESr =.202), 민족 간 

우정(ESr =.201), 부정적 접촉(ESr = -.198), 부모의 긍정적 양육(ESr =.195), 친구의 친구

가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친구임을 아는 간접 접촉을 의미하는 확장된 

접촉(ESr =.177), 교사의 다문화 태도(ESr =.175), 부모의 부정적 양육(ESr = -.148), 긍정

적 가족관계(ESr =.127), 교내와 급내의 이주민 학생 수(ESr =.106) 순이었다. 이 중 부

변인 k ESr 95% CI   df Qbetween

접촉의 양 42 -.233 -.185 ∼  .280 91.717 41

긍정적 또래관계 19 -.202 -.139 ∼ -.264 96.557 18 

민족 간 우정 31 -.201 -.116 ∼  .283 97.603 28 

부정적 접촉  3 -.198 -.432 ∼  .060 96.474  2 

부모의 긍정적 양육 15 -.195 -.154 ∼  .234 76.431 14 

확장된 접촉  8 -.177 -.061 ∼  .289 89.212  7 

교사의 다문화 태도  4 -.175 -.073 ∼ -.402 96.403  3 

부모의 부정적 양육 13 -.148 -.200 ∼ -.096 87.741 12 

긍정적 가족관계  3 -.127 -.016 ∼  .235 75.609  2 

교내/급내 이주민 학생 수 16 -.106 -.041 ∼ -.170 94.534 15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28 -.050 -.020 ∼  .080 91.384 27 

학교 계열(기준=인문)  6 -.026 -.016 ∼  .068 00.617  5 

가족구조  5 -.010 -.030 ∼  .049 78.234  4 

같은 민족 친구 선호  5 -.006 -.070 ∼ -.081 17.424  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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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접촉, 교사의 다문화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00 이하의 작은 효과크기의 변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ESr =.050), 인문계열과 직

업계열의 학교 계열(ESr =.026), 가족구조(ESr =.010), 같은 민족 친구 선호(ESr =.006) 순

이었고, 이 중 학교 계열, 가족구조, 같은 민족 친구 선호의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외체계 변인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외체계 변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변인 k ESr 95% CI   df Qbetween

다문화 미디어 경험 11 -.240 -.113 ∼  .360 93.654 10 

21.558***지역사회인식  7 -.198 -.105 ∼ -.288 97.194  6 

지역사회 내 이주민 수  3 -.022 -.007 ∼ -.051 --.000  2 

***p<.001

표 3 

외체계 변인 효과크기 분석  

표 3과 같이 외체계 변인에 속하는 변인의 효과크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between =21.558, p<.001). 개별 변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보

면 다문화 미디어 경험(ESr =.240)과 지역사회인식(ESr =.198)은 .100에서 .500 사이의 

중간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긍정적인 미디어 자료를 많이 

접할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다문화 태도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이주민의 수(ESr =.022)는 작은 효과크기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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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에서 연구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을 생

태학적 접근에 따라 범주화하고 메타분석으로 체계 내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밝히

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변인을 종합적으로 이

해하고 추후 다문화 태도 향상 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

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과 청소년

의 다문화 태도를 주제로 국내외에서 발표된 105편의 연구를 메타분석 하였다.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변인을 생태학적 접근으로 분류하였

을 때 대부분의 변인이 개인적 변인과 미시체계 변인에 집중되어 아직 중간체계, 외

체계, 거시체계 변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민자의 증가, 

관련 법률과 제도의 변화 등 거시적 사회 환경이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

되고 있으나(Tseng & Yoshikawa, 2008) 메타분석 결과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개인적 변인, 미시체계 및 외체계 변

인 내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변인 중 사회지배지향성, 공감과 배려가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에 상

대적으로 강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할 수 

있고 불평등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지배지향성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관심과 

관용 수준은 낮아지고(Pratto et al., 1994) 차별적인 태도를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

고된다(Duriez & Soenens, 2009). 이러한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보면 사회지배지향성

이 높을수록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게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

낼 가능성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큰 부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

감과 배려를 잘하면 민족적․문화적 배경에 따른 가치관과 신념, 의견 차이를 이해하

고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어(Vanman, 2016) 공감과 배려가 상대적으로 큰 효

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편견 중재 프로그램을 메타분석한 

결과 공감 훈련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선행연구(Beelmann & Heinemann, 

2014)와 연결해 보면 공감과 배려는 편견을 감소하고 다문화 태도를 향상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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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향상하기 위해 먼저 불평

등을 정당화하는 생각과 차별적 태도의 위험성을 강조하여야 하고 공감과 배려 능력

을 증진시키는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변인 중 사회지배 지향성, 공감과 배려 다음으로 집단 간 불안, 위협인

식, 편견의 효과크기가 컸는데 이는 생활만족도, 대인관계능력보다 더 큰 효과크기였

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적응이나 대인관계능력만으로 다문화 태도가 향상되리라 기

대하기 어려우며 다문화 태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할 기

회가 늘어나 불안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또한 이주민을 제한된 자원의 경쟁자이자 위

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며(백승대, 안태준, 2013) 여러 민족과 문화에 관한 

편견도 강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집단 간 불안, 위협인식, 편견의 효과

크기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변인은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혐오와 차별 등 부정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Jasinskaja-Lahti, 

Liebkind & Perhoniemi, 2006). 따라서 이에 우선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변인 중 민족정체성을 메타분석한 결과 효과크기는 .100 이하로 작게 나타

났다.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여 다른 변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효

과크기가 크지 않아 기존 연구에서 강조된 민족정체성으로 다문화 태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의 효과크기를 비

교하면 자민족중심주의는 중간 크기의 부적 효과를 보였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

동․청소년기에 특정 민족의 일원으로 자신을 범주화하고 소속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

러운 과정일 수 있으나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민족중심주의가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감소시키는 주요 위험요인임을 고려하여 이 시기에는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폭넓은 관점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다문화 태도 향

상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미시체계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도가 .500 

이상의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학급의 다문화 통합적 분위기는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

다. 이러한 결과를 관련지어 보면 개인에게 의미 있는 집단에서 공유되는 태도가 아

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또래 등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의 태도를 관찰하고 이를 단서로 활용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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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절한 태도를 형성한다(Nesdale, 2004). 또한 동조성이 높은 시기이므로(권기

수, 김숙령, 2010) 자신의 태도를 주변의 태도와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

모와 또래의 다문화 태도 수준이 모두 높으면 다문화 태도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

게 되어 다문화 태도가 향상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 또래관계보다 중요 타인

의 다문화 태도가 상대적으로 큰 효과크기를 보인 점은 부모와 또래의 다문화 태도가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설명하는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임을 강조해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과 학교에서 다문화 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

련되는 것이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향상하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미시체계 변인 중 중요 타인의 다문화 태도 다음으로 다문화 교육이 .500 이상의 

큰 효과크기로 나타난 점은 적극적인 다문화 교육이 요구됨을 제안해준다. 다문화 태

도는 선천적인 특성이기보다 사회적 변화로 요구되는 태도이므로 의도적인 학습과 노

력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 중 한국 연구에서만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태도의 관련성이 보고되었고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비

교적 동질적인 환경을 유지해 왔기에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가 많지 않았으므로(임지영, 그레이스 정, 2012) 다문화 교육이 상

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의 효과크

기와 앞서 언급한 개인적 변인 중 사회지배지향성과 편견 등의 효과크기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최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 더해 인권교육과 반편견 교육이 다문

화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강조된다(박영준, 2016). 사회지배지향성이나 편견을 스스로 

깨닫고 이를 수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으로 사회구성원의 존엄

성과 평등, 인권의 중요성, 편견의 위험성을 인식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갖게 되면 사

회지배지향성과 편견 등을 극복하고 다문화 태도가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에 나타

난 것처럼 의도적인 다문화 교육이 한국 아동과 청소년에게 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문화 교육내용 선정 시 다문화 태도를 증진하거나 저해하는 변인

에 주의를 기울여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미시체계 변인 중 다문화 교육 다음으로 접촉의 질의 효과크기가 컸다. 이는 접촉

의 질이 높을수록, 즉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가 향상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접촉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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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견을 감소시켰다는 메타분석 결과(Pettigrew & Tropp, 2006)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접촉의 양보다는 질이 다문화 태도 향상의 중요 요인

임을 경험적으로 증명한다. 최근 한국의 경우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의 양적 

측면만으로 다문화 태도를 향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질 높은 상호작용

이 다문화 태도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접촉의 질이 

높아지지 않으므로 접촉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함께 이루

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체계 변인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 미디어 경험은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

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 관한 긍정적인 미디어 내용을 많이 경험할수록 다문화 태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체계 변인 중 지역사회 내 이주민의 수보다 다문화 미

디어 경험의 효과크기가 큰 점은 이민자의 양적 증가보다 미디어가 더 강력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미디어는 다문화 사회의 주요 담론을 생산하는 핵심주체(김태영, 윤

태진, 2016)이자 외국인, 이주민 등을 접하는 손쉬운 수단이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이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문화 

태도와 관련해 미디어의 영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디어가 다문화 사

회와 관련된 문제를 균형 있는 시각에서 다루는 사회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연구에서 보고된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 관련변인을 종합적으로 메타분석하

여 이를 생태학적 접근에 따라 범주화하고 각 체계 내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밝혔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는 각 체계 일부 변인의 효과만을 보고하여 아동

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련된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

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메타분석으로 관련된 변인 각각의 효과크기를 파악하여 종

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를 향상하기 위한 개입 

내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실증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제한점을 기초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사회지배지향성, 집단 간 불안, 접촉의 질, 또래의 다문화 태

도, 부모의 편견이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를 보였으나 분석대상 한국 연구 중 이러한 

변인과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가 없었다. 이상의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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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추후 연구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메타분석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연구의 수가 중요할 수 있으나 본 연구

에서 분석한 일부 변인은 연구의 수가 제한적이므로 결과를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

다. 앞으로 관련 연구가 누적될 때 더욱 타당하게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절변인에 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연령, 거주 국가, 측정도구 등에 따라 다문화 태도

와 관련변인 간의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

지 않았음으로 후속 연구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2개국

의 연구를 종합하였으나 국가별로 이민자나 외국인의 비율, 경제적 상황, 다문화 사회 

관련 정책이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를 추후 고려한 메타분석이 시도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족정체성은 거주 국가나 연령, 다수집단(majority)인지 소수집단(minority)인지

에 따라 그 의미와 다문화 태도에 관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부분이 간과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추가적인 검증으로 민족정체성

과 다문화 태도의 관련성에 관한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영어 및 한국어로 출판된 연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여러 

언어로 출판된 연구결과를 포함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

한 언어로 출판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 한다면 아동과 청소년의 다문화 태도와 관

련된 변인에 관한 풍부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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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eta-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multicultural 
attitud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eon, Ranyeong*․Kim, Heehwa*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in order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ttitudes and related variabl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ccordance with ecological approaches. After categorizing the variables into the 

categories of personal, micro system, and exo systems, based on the Ecological 

approach, this study calculated the effect size of each variable. This study 

analyzed 105 studies published in both Korea and abroad. There were a total of 

56 variables included in personal, microsystem and exo system variables, and 732 

effect sizes. Among the personal variables, a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empathy showed a relatively larger effect size than the other variables. Among 

the micro system variables, a multicultural attitude amongst significant others, 

multicultural education showed a large effect siz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media was shown to have a relatively larger effect size, compared to others 

among the exo system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relative 

importance of variables related to a multicultural attitud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which can in turn be used as a standard for future development of 

interventions to enhance multicultural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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